
김김김 정정정 희희희 교교교수수수지지지도도도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 청청청구구구작작작품품품연연연구구구논논논문문문

나나나무무무의의의 이이이미미미지지지를를를 통통통한한한 공공공간간간의의의 조조조형형형성성성 연연연구구구
---본본본인인인의의의 작작작품품품을을을 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

222000000666

성성성신신신여여여자자자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조조조소소소과과과
장장장 지지지 형형형



나나나무무무의의의 이이이미미미지지지를를를 통통통한한한 공공공간간간의의의 조조조형형형성성성 연연연구구구
---본본본인인인의의의 작작작품품품을을을 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

김김김 정정정 희희희 교교교수수수지지지도도도

이이이 논논논문문문을을을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으으으로로로 제제제출출출함함함

222000000555년년년 111111월월월

성성성신신신여여여자자자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조조조소소소과과과

장장장 지지지 형형형



인인인 준준준 서서서

장장장지지지형형형의의의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을을을 인인인준준준함함함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

성성성신신신여여여자자자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 i -

논논논 문문문 개개개 요요요

현대에서의 예술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다.특히 현대
의 예술가들은 예술작업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성찰하고 그 능력을 고찰하고
확인하려한다.시대의 변화가 물질적이고 감각적이 되어갈수록 좀 더 정신
적이고 내면적인 사유의 세계에 몰입하여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인 또한 이렇게 상실되어가는 인간,사물,사회 등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보이지 않는 기본질서는 본인에게 커다란 의문으로 제기되었고 이런 생
각의 바탕은 본인으로 하여금 자연과 인간에 대한 물음과 탐구를 하게 하였
다.자연은 인간에게 현실에서 자아를 찾아보게 하고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성찰을 하게한다.바로 그 힘과 질서는 자연을 유지하게 해주고 독자적 자율
적 세계의 생명력을 갖게 한다.이런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가 본인작품의 기
초가 되었다.
이러한 탐구 과정에 관한 본 논문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 목적,방법에 대하여 제시하

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첫째,사유의 공간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동양사상의

허와 실에 연계하여 고찰하여 보았다.둘째,껍질이 갖는 상징적
의미,재현되어진 형태,표현의 기법적인 면과 설치 방식 등 조형적
특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마지막으로는 작품 3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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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 정리와 열린 마음으로 본인의 작품
세계를 더욱 발전시켜 꾸준하게 정진할 것이라는 작업태도에 대하
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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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현대의 예술가들은 기존 작가들이 예술에서 다루었던 재료나 소재의 특수
성을 탈피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
었다.일상의 재료들을 사용하여 2,3차원적으로는 물론 4차원의 시공간 세계
를 표현하고자 하였다.그러나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일반적으로 흔히 접
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것들 일 경우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비가시적이거나 이념적,철학적인 것들 일 경우에는 다소 난해함을 유발하기
마련이다.하지만 그러한 이념적,철학적 의미를 가시적 표현방법을 사용하
여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것을 이 시대의 예술가들은 추구하고 있다.
본인은 사유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았다.채워져

있는 것들에 비하여 비어있는 공간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고 보았다.
비어있는 다양한 크기의 구멍들을 통하여 빈 공간을 보여줌으로써 본질에

대한 물음과 함께 심도 있는 사유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그 출
발점을 자연에서 찾았고 가장 자연적인 재료인 나무껍질 조각들을 그대로 사
용하여 전시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전체적으로 숲의 이
미지와 같은 공간을 설치형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고,각 객체의 형태들은
구,원기둥 등의 둥근 형태들로 형상화되어있다.본고에서는 이러한 작품들
을 조형적으로 정리,분석함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으로는 본인 작품의 정신적 배경인 겉과 속의 원리를 현대 미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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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여지는 공간개념과 동양사상의 허(虛)와 실(實)의 관계를 통하여 분석하
여 보고,갤러리라는 특수한 공간인 화이트 큐브 속에서 어우러진 속이 빈 설
치물들에 대하여 재료,형태,표현방법 3가지로 나누어 논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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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본본본 론론론

111...작작작품품품의의의 배배배경경경

오늘날 우리사회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팽배로 인하여 인간의 도덕성 상
실을 비롯한 여러 제반문제들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본인은
내면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고 보이는 것에만 연연해하는 현대인들의 사
고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였고,동양의 사상들에서 보여지는 사유의 관념들
에서 해결책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동양사상의 근본이 되는 핵심은 無와 虛가 중시되는 有와 無,虛와 實의 상

호관계이다.특히 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동양회화에 있어서 여백의
개념은 동양철학의 궁극적 존재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 방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공간(空間)의 개념과 동양사상에서 보이는 공간 해석에 관한

철학적 의미를 본인의 작품 주제인 본질적 공간과 연계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그리고 동양철학의 중심이 되는 有와 無,虛와 實,여백 등을 궁극적인
본질적 공간의 존재를 밝히는 근거로 삼고자 한다.
우선 空間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보면,空間이란 단순한 무의 상태가 아

니라 모든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고 본질이며,상호 소통하는 잠재적
인 無라 할 수 있다.이러한 공간의 본질은 그것을 한정 짓는 모든 요소의 상
호작용에 있다.공간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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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특성의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성격의 독창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이러한 공간을 인식하는 데서 입체를 형성하는 모든 과정이 이루어
진다.빈 공간에 형태를 만들어 가면,비어있던 공간은 조각을 위한 요소로
변하고 조각과는 떨어질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진다.1)이것은 동양화에서 말
하는 여백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내부는 비어 있어 보이지만 그 속
에서 무한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잠재되어있는 공간이다.이 공간은 꽉 채워
져 있는 공간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으며,많은 상상력의 가능성
을 제시하는 사유의 장이다.
만물은 스스로 독자적인 고유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모두가 상호의

존적으로 존재한다.無는 본체와 본성으로,有는 현상과 활동으로 그려진다.
그것은 불가에서 말하는 상호의존적인 ‘의타기성(依他起性)’2)과 다르지 않고,
“타자의 존재와 동시에 마주 서 있음으로써 자기의 의미가 존립하는”만물의
이중성과 같다.
한편 동양미학과 예술의 근원이 되는 노장사상에서는 유와 무를 “有가 있

기 위해서는 반드시 빈 공간으로서의 터전인 無가 있어야만 한다.有의 모든
율동과 흐름,有의 모든 현상적 물결은 바로 그 無가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이
다.”라고 논하고 있다.

1) 조민환,『중국철학과 예술정신』,(서울:예문서원,1997),p145
2)의타기성(依他起性)은 유식학파의 공을 설명하는 방법인 삼성설(三性說)-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의타기
성(依他起性),원성실성(圓成實性)중의 하나이다.이 세 가지 자성은 우리의 식을 떠나 외부세계가 따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 단계의 마음 상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즉 우리의 식은
주관과 객관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자신의 식이 자신의 식에 투영된 사물을 실재하는 외계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식의 상태를 의타기성이라고 한다.의타기성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
한다는 연기의 세계로 사물의 본래의 모습이다.유식학파에서는 사물은 식에 의해 나타나는 것에 지나
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의타기성은 ‘분별 그 자체’인 식이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면,의타기성은
뱀인 줄 알고 놀랐던 새끼줄이 ‘삼으로 만든 밧줄’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신문 2171호/10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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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상은 동양회화의 여백에서도 나타나는데,여기서 여백이란 그려
지는 것과 남겨지는 것의 유기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그려지지 않은 그림으
로서의 여백은 작품의 미완성 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작품의 한 부분으로 존
재한다.그것은 단순한 공무(空無)로서의 여백이 아니라 ‘그 속은 비어있지만
만물을 생성하는 원기가 계속하여 나온다.’는 의미로서의 여백이다.3)

이러한 사상들에서 보여지는 有와 無의 의미는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빈
공간,본질적 공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주재료 껍질로 상징한 나무의 본질 그 이상

을 의미하고 있다.만물의 본질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찾고자 함인데,
이것을 본인은 없음,즉 無라고 생각하였다.태초의 것이 탄생하기 이전에 無
라는 빈 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본인 작품의 외피를 有라 보고
빈 공간을 無로 보았을 때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서로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無라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껍질로 이루어진 형상을 인식할 수
있고,반대로 껍질로 이루어진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빈 공간을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본인은 이러한 공간을 사유적 공간이라 보았다.
나무 속에는 나무의 세월을 읽을 수 있는 나이테,진액 등 생명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유기적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본인은 그것들을 모두 해체
시켜 비워내었다.고요함이 감도는 빈 공간만이 존재할 뿐이다.이렇게 생명
감이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겉껍데기인 껍질로 이루어진 외형적 형태만
을 남김으로써 그 형태를 존재하게 하였던 내부의 것들에 대한 사유의 장을
만들었다.
현대의 감각적으로 시각을 자극하는 화려한 가시적인 표면이 아닌 자연의

3)조민환,같은책,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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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감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나무껍질 조각들로 이루어진 빈 공간,이
러한 빈공간은 휴식의 공간이면서도 생동감이 잠재되어 있는 공간이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본질적 사유의 공간이 서정의 고갈과 가치의 혼돈,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현대인에게 자연과 같은 포용과 안식의 공간이 되기
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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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작작작품품품의의의 조조조형형형적적적 특특특징징징

작품의 표현 특성과 기법에 대한 연구는 작가의 표현의지의 발현과정으로,
작가의 내적 심상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프랑스의 학자 포시
용(Focillon,HenriJoseph)4)은 '형태 안에 내용이 있고 형태를 통해서 내용이
표현된다.'고 하였는데,이 말은 결국 생명이란 형태를 시사하고 또한 형태는
생명적인 활동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이다.그 활동력의 흔적으로
서 형태가 공간의 구조와 재료의 구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5)

본인에게 있어 표현의 특성과 기법은 그것 이상의 의미로 작용하는데,나
무껍질이라는 재료와 재현된 형태 더 나아가 재창조된 형태를 통하여 서술하
여 보고자 한다.

111)))재재재료료료

본인에게 있어 나무라는 존재는 어린 묘목일 때나 고목일 때나 껍질의 존

4) 판화가인 아버지 V.L.포시용의 영향으로 미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파리의 에콜 노르말을 졸
업한 후 1913년 리옹대학,1924년 소르본 교수가 되었고,중세예술 연구에 새로운 면을 개척하였다.제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으로 건너갔고,1939년부터 예일대학에 출강하다가 그 곳에서 죽었다.연구 방
법은 기법에 관련하여 생기는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창조적 자유 속에서 예술가의 입장과 관찰
의 입장과의 일환(一環)을 발견하려는 것이었으며,중세예술을 전문으로 하면서도 그가 손댄 분야는 매
우 광범하며 저서도 많다.주요저서에는 《서구의 미술 L’artd’occident》(1938)《불교예술 L’art
bouddique》(1921)《19세기의 그림》(1927)《형(形)의 생명》(1934)등이 있다.

5)임영방,『미술이 걸어온 길』,(서울:학고재,2003),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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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물론 그 껍질이 더 골이 많이 파이고 거칠어지
긴 하겠지만 껍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본인은 이러한
나무의 껍질에 매료되었고,작품표현의 주재료로 선택하게 되었다.이 재료는
껍질로서의 본래의 기능적인 면은 소거되어지고 표피적․형태적인 면으로만
표현되어지고 있다.
물질적인 면에서의 나무껍질은 그 작은 조각 하나의 메마르고 울퉁불퉁한

표면과 그 내에서도 오묘한 색상과 돌과 같이 겹겹의 단층과 두께의 가지고
있어 그 유닛 하나로만 보았을 때도 충분히 조형적 재료로 가치가 있지만,가
볍고 견고하지 못하여 조각적 재료로는 표현의 힘이 약한 존재로 보인다.하
지만 이것들이 하나하나 겹쳐지고 연결되어 하나의 규모가 있는 집합적 형태
가 되었을 때는 일종의 아우라를 느끼게 된다.
의미론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의 질서는 항상 회귀하고 순환한다.나무의

껍질 또한 이런 순환을 잘 보여주는 사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이것은 시
간이 지나면 저절로 떨어지고 썩어서 양분이 되는 자연회귀성이 강한 재료이
기도 하다.
그 중 본인이 선택한 껍질은 소나무의 겉 표피로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예로부터 신성시 여겨지고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나
무의 일부분이다.마을을 수호하는 통신목,신당 주위에 금줄을 칠 때 소나
무 가지를 사용하여 신성시여기고 정화작용을 한다고 믿었다.그리고 소나무
는 오래 사는 나무로 예로부터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나타냈으며,비바
람․눈보라의 역경 속에서 푸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꿋꿋한 절개와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여왔다.꿈에 소나무를 보면 벼슬을 할 징조이고,솔의
무성함을 보면 집안이 번창하며,송죽 그림을 그리면 만사라 형통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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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한다.반대로 꿈에 소나무가 마르면 병이 난다고 하였다.6)또한 목재로서도
오랜 세월 다방면으로 이용되어 왔다.기둥․서까래․대들보 등의 중요 건축
재로는 물론 생활용품,농기구 등으로 쓰여진 나무이다.
우리는 나무를 하나의 도구로써 나무의 속만을 캐낸 뒤 겉껍질들은 무의미
하게 버려지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도로변의 가로수 밑에는 항상 메마
른 껍질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의 존재가치를 불필요한 쓰레기
이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즉각 제거되어진다.단단하고 반영구적
인 재료로 만든 기존의 예술작품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나무껍질은 쉽
게 부스러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나무의 본성을 잃는 한편 그 존재가치가 떨
어지는 재료라고 여겨질 수 있다.그러나 이 껍질들은 우리가 가치 있게 생
각하는 양질의 나무속을 위하여 나무속을 보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메말라
떨어져 버린다.양질의 나무속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껍질은,없어서는 안 될
나무본체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인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의미들을 가진 나무껍질 조각에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하나

의 매개체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나무껍질의 집합으로 이루
어진 형태들이 이루는 구멍을 가진 나무나 열매 그리고 둥근 공간,즉 단순
하면서도 기념비적인 느낌의 거대한 둥근 형태를 구현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껍질 조각들이 이루고 있는 집합적 형태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한다.

6) 네이버 백과사전,“소나무의 신화와 상징”,<http://100.naver.com/100.php?id=72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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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기기기본본본형형형태태태

작품들은 크게 나무 그대로의 재현적인 형태와 추상적,상징적으로 본인에
의해 재구성되어진 형태로 분류되어진다.전자의 경우는 무의미한 자연형태
의 재현이라고 치부되어질 수도 있겠지만,본인과 나무가 합일되어보기 위한
과정들로써 나무껍질 조각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고 재구성하는 노동 집약적
인 작업을 통하였다.
하지만 이 나무들은 나무 그대로의 재현이 아닌 일반적인 나무에서는 볼
수 없는 각기 개성을 가진 굴곡들과 패턴들을 지닌 본인만의 나무로 완성되
었다.이것을 나무를 닮은 초기 형태라 본다면,후자는 변형되고 열린 구와
원기둥의 형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의 방과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여기
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재구성을 시작한 작품들인데 구,원형은 동,서양을 불
문하고 태양,순환,생명,태극도,영원불멸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상징적 도형
화 되어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원은 함축적 형태,즉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사

실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다.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형상을 표현하는 원이 아닌,추상화되고 관념적인
표현의 원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원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형태를 상
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작품1-빈나무】는 제목 그대로 나무 본연의 형태인 빈 원통의 형태를 가지
고 있고,【작품2-공(空)】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알,열매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작품3-마른숲】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대한,열려있는 원기
둥의 형태로서 일종의 소우주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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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개념으로서의 형태는 평면적인 벽들로 둘러쌓인 하나의 빈 공간이다.
평면성이 두드러져 보이면서도 판과 같은 2차원적인 껍질 면이 둥글려져 원
기둥 형태를 가지면서 하나의 커다란 공간을 갖는 3차원적인 방이 되는 것이
다.사람이 직접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 작품들에서 보여지고
있는 구멍의 확장된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들은 껍질이라는 재료자체가 지니는 ‘빈 껍데기’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이는 껍질 자체가 의미론적으로 ‘허’를 상징함과 동시에 시각
적으로는 실체로서 보여지는 ‘실’의 역할도 한다는 의미이다.즉 ‘안’과 ‘밖’은
대조적 개념이지만 그 대조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따라서 ‘허’의 개념은 껍데기에 의해서도,
‘구멍’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작품들이 매스감이 느껴지는 반면,그 속을 비우고 구멍을 내어 안팎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유도하고 있는데,이 구멍은 내부의 공간이 비
어있음을 인식시켜 줌과 동시에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연결시켜주는 출입
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관람객들이 그 구멍을 통하여 내부의 빈 공간을 들여다보거나 직접 속으로

들어가 봄으로써 그 내부공간에 대한 호기심,아늑함,두려움 등의 다양한 느
낌을 받고 ‘무’라는 가장 본질적인 세계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도록 의도하
였다.
작품의 형상적 기교보다는 형태적인 면을 최대한 단순화 시키고 재료의 물

성을 최대한 살려,작품에 내포되어 있는 빈 공간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간
으로 조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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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표표표현현현방방방법법법

작품을 제작하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처음에는 무작위적으로 여러 겹 겹쳐
나무껍질들을 붙여나가는 방식을 취하였다.형태가 단순,거대화되면서 심플
한 면내에서 껍질들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 하단부위는 크고 두꺼운 조각으로
상단부분으로 갈수록 작고 얇은 조각으로 붙이는 그라데이션과 같은 방법과
사선,회오리 등의 패턴으로 붙여 두께감과 단순함 속의 리듬감을 찾으려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았다.
현대미술은 작품 자체의 매스 외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이러한 관심은 설치미술이라는 하나의 장르로까지
확립되기에 이르렀는데 간단히 살펴보면,헨리무어(HenryMoore)의 작품 내
에 구멍을 뚫어 외부와 내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는 형식,안토니
곰리(AntonyGormley)의 갤러리와 같은 실내․야외 공간에 작품을 가득 채
우거나 천정에 매달거나 벽에 잘린 현상들이 설치되는 등의 공간 활용으로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형식,크리스토(Christo)와 같이 대지를 하
나의 작품소재로 과감하게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본인의 경우
는 앞의 두 예를 포괄하고 있다.
설치 방법으로는 요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에

보다 중요성을 높여 작품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람객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설치미술(InstallationArt)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들은 철저히 전시공간에 맞추어 계획되어진 것이다.인공적인

느낌이 가득한 천정,벽,바닥이 하얀 화이트 큐브 갤러리 안에 자연의 생생
함이 묻어나는 나무껍질 소재의 작품들을 들여 놓음으로써,밖에서는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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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스치던 자연이었지만,이렇게 특수한 공간에 들어오게 됨으로서 즉,색
다른 문맥에 놓임으로써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유의미
함이 부재한 화이트 큐브 갤러리를 하나의 虛,無로 전제한다면,본인의 작품
은 虛와 無의 땅에 존재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나무껍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둥근 형태들은 작은 조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3m이상의 대형 스케일과 군집적인 형태 등으로 나타나는데 마치 소나
무로 이루어진 숲과 같은 자연적인 공간과 같은 느낌으로,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
1층에는 【작품2-공(空)】을 갤러리 양쪽 공간에 우주 속 행성들이 유동하

듯 자연스럽게 배치하였다.그리고 2층에는 【작품1-빈나무】와 【작품3-마
른숲】을 각각의 공간에 설치하였다.이 두 작품은 벽을 사이에 두고 각각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작품들이 개별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닌 서로 상호
소통 하듯 연결되는 느낌을 주기 위하여 【작품1-빈나무】작품들의 한 부분
을 【작품3-마른숲】작품으로 가는 방향 쪽으로 설치하고 톱밥들도 방향감
있게 늘어놓았다.
자연스럽게 작품 사이사이에 공간을 두어 관람자들이 작품사이를 지나다

니며 그 객체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작품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의
도하였다.



- 14 -

333...작작작품품품분분분석석석

【작품 1】본본본질질질---빈빈빈나나나무무무,나무껍질,톱밥,철,글루건,가변설치,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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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본본본질질질---빈빈빈나나나무무무

크 기 :가변설치,200×30×30~330×90×90cm
재 료 :나무껍질,톱밥,철,글루건
제작년도 :2004
제작방법 :폭 1m의 얇은 철망을 원기둥 형태가 되도록 타이(tie)를 이용하

여 고정시킨 후,글루건을 이용하여 껍질들을 빈틈이 보이지 않
도록 2~3차에 걸쳐 붙인다.이때 철망이 얇기 때문에 껍질무게에
의해서 중력을 받아 철망은 자연스럽게 휘게 된다.
3T각봉을 지름30~90cm가 되도록 밴딩(Banding)한 후 미리 만들
어 놓은 껍질 원기둥 위,아래 부분에 고정시킨 후 안쪽에 직선
각봉 3개를 용접시켜 지지대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제작된 껍질원기둥 2~3개를 용접하여 높이 200~310cm의
자연스런 곡선이 있는 빈 나무들이 완성된다.이 빈 나무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지지대를 10~20T두께의 원판과 둥근 봉을 사용하
여 볼트,너트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빈 나무 아래 부분에는 마치 나무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과 같이
톱밥을 속에 있는 지지대를 가려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하
고 이때 각각의 나무들의 톱밥 쌓임이 높낮음이 있게 잔잔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뿌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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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재료의 근원인 해체되기 전 나무껍질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였던 나
무형태를 그대로 재현해내었다.
무의미하게 반복적,무작위적으로 붙이는 작업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본인
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나무껍질들을 하나하나 붙이며 나무의 형상을 만들어나
가면서 나무와 일심동체가 되어 보고자 하였다.
보는 이로 하여금 획일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빈 나무들은 제각각의

굵기와 휨,높이를 가지고 있고 나무껍질의 결 또한 인간의 지문,주름과 같
이 다양하다.이러한 나뭇결 패턴은 나무형상을 재현해낸 형태이긴 하나 그
대로의 형태를 본뜬 것이 아닌 본인이 창조해낸 나무로서 개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이 패턴은 직선,사선방향,소용돌이 무늬 등으로 다양하게 보여진다.
바닥 면이 땅에 붙어있고 윗면이 뚫려있거나,바닥 면이 공중에 떠 유유자
적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윗면이 천정에 붙어있는 형태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형상들은 나무의 속이 비어있음을 암시하고,바닥 면이나 천정 면에
붙어서 보이지 않는 나무형태들은 시선의 확장에서 인식의 확장으로,더 나
아가 본질로 향한 사유의 중심이 되도록 의도하였다.톱밥은 나무속의 것들
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에 있던 나무의 본질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나무의 형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속을 완전히 제거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나무 속은 비어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내면의 본질들이 있던 공간
이 영혼처럼 고스란히 간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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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본본본질질질---공공공(((空空空))),나무껍질,철,글루건,가변설치,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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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본본본질질질---공공공(((空空空)))

크 기 :가변설치,구 지름 25~100cm
재 료 :나무껍질,글루건,철망
제작년도 :2004
제작방법 :손으로 휠 수 있는 정도의 중간두께의 철망을 절단하고 타이(tie)

로 고정시켜 구의 형태를 만든다.구에 크고 작은 구멍을 뚫어 준
뒤 손으로 형태를 잘 잡아준다.접착제 글루건을 사용하여 껍질
을 골조 철망이 보이지 않도록 3차에 걸쳐 붙인다.철망으로만 이
루어진 골조이기 때문에 3차례이상에 걸쳐 붙여줘야지만 형태가
단단하게 잡힌다.

【빈나무】의 재현적 형태에서 발전된,하나의 창조적이면서 상징적 의미가
강조된 작품이다.
【공(空)】이라는 제목은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표면적인 측면에서의
둥근 공(ball)과 내면적․의미적 측면에서의 비어있는 공(空)이다.
형태는 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완벽한 구가 아니라 여기저기 분화구 같이
구멍이 뚫려 있고 약간씩 찌그러진 모양이다.가장 원초적 형태인 구의 형태
로 열매,알,자궁과 같은 생명체를 지니는 공간을 연상케 하는데,속이 빔으
로 인하여 이미 그 속에 있는 생명체는 빠져나가버리고 쓸쓸하게 텅 비어버
린 껍데기만 자리하고 있다.이 구멍들은 사람의 이목구비의 구멍 같아 보이
기도 하고,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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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 역시 한 공간에 불규칙적으로 배치해 놓아 관람객들이 공들 사이사
이를 지나다니며 까슬까슬한 겉 표면을 만져보고 구멍 속을 들여다 볼 수 있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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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본본본질질질---마마마른른른숲숲숲,나무껍질,철,글루건,오공본드,250×460×420cm,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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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본본본질질질---마마마른른른숲숲숲

크 기 :250×460×420cm
재 료 :나무껍질,철,글루건,오공본드
제작년도 :2004
제작방법 :지름이 250인 커다란 원을 5개 밴딩한 것과 각봉들을 사용하여 커

다란 원기둥 형태를 용접한다.이 형태를 6등분하고 볼트,너트로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이동이 편리하도록 한다.이 골조에
단단한 철망을 고정시켜 껍질을 붙일 수 있는,캔버스와 같은 역
할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든다.초벌 접착제로 오공본드를 사
용하여 껍질들을 붙여나가는데 이것은 철을 갈색으로 부식시켜
나무와 비슷한 색상을 가진다.재벌 접착제로는 글루건을 사용하
여 빈 부분을 꼼꼼히 껍질로 채워 완성한다.

【마른숲】은 사유의 공간으로서 빈 공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자 조형
화한 작품이다.껍질이라는 가장 작은 유닛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집약적
이어지고 거대한 둥근 방으로 표현되면서 하나의 커다란 빈 공간을 형성한
다.
벽 형태의 구조물을 통해서 일종의 ‘벽조각’을 시도하여 본 작품이다.거대
한 벽,방이라는 공간은 사람들 상호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불통의 벽이
며 타자에게 가 닿을 수 없는 소외의 벽을 상징한다.하지만 구멍이 뚫려있어
타자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안과 밖이 서로 통하는 '열린공간'의 의미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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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제 3자가 참여해야 완성품이 되는 발전된 형태의 작품이다.이것은 이전
작품들의 빈공간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관람객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
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 작품의 내부세계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작
품이다.인간이 내부에 들어감으로써 나무껍질들과 인간이 일체가 되어 하
나의 작품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앞의 두 작품에서의 빈 공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에 대한 기대감을 져버리는,작가가 관람객에게 하나의
트릭을 제공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껍질 안 공간이라 그 속을 당연히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안에는 껍질로만 가득한 소통이 아닌 불통의
벽이다.관람자들로 하여금 나무 속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한 번 더 심도있
는 본질에 대한 의문을 갖도록 의도한 것이다.
관람자들이 한 평정도 되는 둥글고 아늑한 공간 속에서 거친 껍질표면을 만
지며 방을 한바퀴 거닐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들어가는 입구 쪽이 다른 곳
보다 1m 가량 높게 제작되어 원근감을 더해주고 공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무껍질이라는 자연 소재가 가지는 특성인 온화하고 아늑한 느낌을 더해준
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숲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존재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다주는 공간이다.인위적인 공간이 아니면서도 존재를 감싸주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장소인 까닭이기 때문이다.우리는 숲에 있을 때 외부적인 일체
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나와 마주 할 수 있다.본인의 숲은 숲이
가지고 있는 감싸 안은 듯한 둥지 같은 고요한 공간을 위해 둥근 방의 형태
를 취했으며 숲이라는 상징적인 공간 속에서 사유의 장을 넓힐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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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본인이 석사 청구전에서 발표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정신적,조
형적인 면과 작품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논하여 보고자 하였다.
본인은 껍질로만 나타난 표피적인 형상 속의 빈 공간들을 통해서 그 속의

본질들에 대하여 사유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반복적으로 붙여

진 껍질로 형성된 단순한 둥근 형태들은 상징적,관념적이지만 자연의 물성
이 그대로 드러난 재료를 선택하고 거대한 스케일과 군집적 설치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아우라가 느껴질 수 있는 새로운 조형세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껍질이 드러내는 상징적인 면과,구멍을 통해 보여지는 속이 빈 특징
적인 형태를 통해서 안과 밖의 소통되는 공간의 순환으로 조형효과를 극대화
시켜보고자 하였다.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의 작업 진행과정에 대한 정리와 반성의

계기를 가져 볼 수 있었다.
첫째로 예술에서 얻을 수 있는 본질적 정신과는 소원하고 감각에만 의존하
는 가시적인 작품보다는,작품을 통해 제 3자와 투명한 울림과 같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진솔한 작품을 창조하는 것에 의의를 둘 것이다.둘째로 예술의
가치에 대한 믿음과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가며 탐구하고
작업 또한 나의 일부로서 소중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매진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밑거름삼아 자신과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본인의 작업세계

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임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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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th century iscalled theeraofimage.Wecannothelp avoiding image
anytime,anywhereand alsoin any fields.Asourneighboring environment
changesfrom hepastwith aspiritualand inward way ofthoughtstothe
modernagewhichstandsformaterial,sensualandtemporaryimages,we've
gotavarietyofinformationthoughundergoinginnumerableimages.However,
visual-focusedcontemporaryworldcausedustoloseourseriousnesstowards
theintrinsicessence.
Theinvisiblebasicsystem asasourceofallthethingsinvolvingpeople,

matter,society,etcposedagreatquestiontome.
Underthisconsideration,inaddition,itformedtheprincipleofmyworkthat
thepermanentexplorationaboutnaturecloselyassociated withhumanbeings



isnecessary.
Thisthesisisthestudyaboutmyworkcontainingmyownthoughtsforhe

principleofnature.Thisthesisonthecoursetomakemyworkintomodeling
iscomposedof3chapters.
Intheintroductionofchapter1Isuggestedthestudygoalandstudymethod

aboutmyownwork.
In themain discourseofchapter2first,Iinvestigated thebasisofthey

regardingthespaceofthoughtslinked tonoughtand substanceoforiental
thoughts.Secondly,Idescribedtheformativeattributesincludingthesymbolic
meaningofbark,thereproduced form though,themanufacturemethod and
thewayofinstallation.Inthelastplace,Ianalyzed3worksdeeply.
Intheconclusionofchapter3Iarranged thecontentsofthisthesisand

clarifiedmyattitudetodevelopmyworkwithopenmindandmakeprogress
allth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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